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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활동 보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대항해 '행동하기'
하나님께서 인생의 홍수와 불을 지날 때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화재로 집이 폭삭 내려 앉은 드렐에게는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무너진 집을 나와 거주하고 있던 차의 바퀴에서 공기가 빠졌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때 지역 목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실재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스티븐 헤링 목사는 은퇴 후 노스 캐롤라이나 주 스코트랜드 넥과 타보로에 있는 작은 장로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타보로에서 아들과 부인과 함께 대형 쓰레기 처리업체와 청소 비지니스를 운영합니다. 그는 휴대용 에어 컴프레셔를 빌려주어 트렐을 도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트렐은 화재에 의해서 집을 잃었지만, 타보로나 프린스빌 같은 인근 지역의 많은 이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집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프린스빌의 특이한 역사는 지도상에서는 많이 지워져버렸지만, 사실 이 곳은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도시를 세우고 정착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입니다.
프린스빌에서 진행되는 스티브 목사의 사역은 주로 홍수로 피해를 입은 건물에서 자원을 해체 및 추출하고, 그 건물을 재건하여 마을의 유산을 보존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린스빌의 역사를 보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구조적인 인종차별과 만연한 빈곤에 이중으로 영향받아 소외 계층이 된 주민들이 마을을 파괴하는 몇 차례의 허리케인을 겪은 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 증진자로서 스티브 목사의 소명은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고향인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기후 변화의 재앙적인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로 가는 길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역은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의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은 일반적으로 세계 성만찬 주일에 하며, 올해는 10월 1일입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은 금액의 절반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평화 증진과 세계 선교 노력에 쓰인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25%는 교회 인근 지역의 평화와 화해 활동을 위해 개체교회에서 사용하고, 25%는 더 넓은 지역의 유사한 사역을 위해 중간 공의회로 보내집니다. (인근 지역 평화 증진 사역을 위해 여러분 교회에 할당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야기하십시오.)
평화 증진 사역이 맞서는 가장 큰 도전들 즉, 가난, 인종차별, 기후 변화, 이주 등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마태복음 25장 사역 교회의 주안점들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목사는 교회의 사명이 믿음 이상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약 성서에서 그가 발견한 것들을 우리와 나눕니다: "그것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 증진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에 도움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평화를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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